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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. 2. 7.(금)

  민간교류 중심, 평택‧당진항 
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안전·편의성 점검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평택‧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현황 점검 -

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(금) 평택‧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

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.

   평택‧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

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

하였으며,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. 

 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, 출·입국장, 종합

상황실, 수화물 탁송장,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. 

 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평택‧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

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, 단순한 여객 이동의 

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.”

라며, “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

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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